
 

 

아산 데일리 폴 주간 조사결과 요약 

 

조사개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8월부터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조사기법을 

이용한 『아산 데일리 폴 (The Asan Daily Poll)』을 시작했다. 『아산 데일리 폴』은 매일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 개인/국가 경제상황 및 안보상황 평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다자구도, 양자구도), 

유권자의 정치이념적 성향, 주관적 웰빙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아래는 2012년 8월 

11일(토)부터 17일(금)까지 휴대전화, 유선전화 RDD 방식을 이용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조사결과이다.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이다. 

 

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8월 3주차 조사결과 

 

 다자구도 대선후보 지지도: 박근혜(39.0%), 안철수(27.2%), 문재인(11.3%)의 순. 

8월 3주차, 주요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음. 

 

 

 

  



 

 

 

 박근혜, 안철수 양자구도 대선후보 지지도: 오차범위 내 박근혜, 안철수 접전 양상.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에 대한 박근혜 책임론과 안철수 교수에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8월 3주차 박근혜, 안철수 지지도는 각각 약 3%, 1%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에 대해서는 박근혜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60.2%로 과반을 넘었고, 현영희 의원의 금품수수를 개인비리로 보는 의견은 22.2%였음). 

 

 

 

 박근혜, 문재인 양자구도 대선후보 지지도: 박근혜 뚜렷한 우위.  

박근혜, 문재인 의원은 각 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8월 3주차 두 후보간 지지도 격차는 14.9%에서 18.2%로 3.3% 포인트 가량 더 벌어짐.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8월 2주차 대비 약 5% 포인트 상승하며, 31.9%.  

독도방문, 일왕 사과요구, 광복절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등의 강경한 대일외교가 지지도 

상승요인으로 보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서는, 75.6%가 독도 영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11~13일 조사)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영토를 방문한 것이므

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의견이 83.6%(14~16일 조사)로 지배적.  

 

 

 

 정당 지지도:  

지난주에 이어 지속된 공천헌금 파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지도는 38%대를 유지. 

새누리당의 악재가 이어졌지만, 민주통합당 지지도는 여전히 27%대로 큰 변화가 없었음. 

 

 

 

 



 

 

 

8월 3주차 주요이슈 

 

 8월 12일 2012 런던 올림픽 폐막 

 8월 13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안철수 재단 활동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이명박 대통령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재임명 강행 

 8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일왕 방한조건으로 사과요구 

안철수 교수 V소사이어티 차명투자 의혹 

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일본 민주당 각료 야스쿠니 신사 참배 

 8월 16일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 제명 확정 

 8월 17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제명 처리 

‘한국비전 2050포럼’소속 대학교수 52명 안철수 교수 지지선언 

일본 독도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 제안 

 

 자료 인용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